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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공장식 가축 사육이 일반화되면서 가축 사육 혼卜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불완전한 혼경에서 자란 가 

축은 건강에 해를 입기 때문에 가축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비단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. 잘 먹고 잘 쉬어야 

건강은 물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가축 그렇다면 가축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

© 온도 : 가축이 가장 성장하기 좋은 환경은 외기 온도가 5〜25°C일 때다. 가축은 외기 온도가 27°C 이상으로 높아지면 

사료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, 35°C 이상이 되면 사료섭취를 거부하고 음수마저 기피하면서 탈진하 

게 된다.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여름철 폭염 시에는 가축 사육 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■ 축종별 적정온도 및 상한임계온도

구분 한 •육우 젖소 돼지 닭

적정온도 (°C) 10-20 5-20 15-25 16-24

상한임계온도。C) 30 27 27 30

@ 습도 : 가축은 다습한 겨울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. 고온다습한 날씨에 환기까지 되 

지 않는 축사에 오래 방치하면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다. 특히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습도가 높고 축사 바닥 깔 

짚이 축축하면 암모니아,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.

働 햇빛 : 햇볕을 쐬면 체내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고, 저항력을 키워 튼튼한 가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번식활동에도 관 

여해 암소의 경우 난소와 자궁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.

© 물 : 신선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야 가축은 최대한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. 따己卜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항상 

공급해 줘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한다면 급수용으로 적합한 지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.

® 환기 : 축사 내 환기는 매우 중요하다. 환기가 잘 되면 축사 안의 공기 흐름을 좋게 해 냄새가 적게 나고 건물 수명을 연 

장하며 샛바람을 줄이고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사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.

® 유해가스 : 암모니아, 이산화탄소,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가축 생산성 저하는 물론 식욕감퇴와 두통, 

현기증, 흥분, 불면증, 폐렴의 위험이 높다.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연적, 강제적 방법을 사용해 

유해가스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.

® 먼지 :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축사 내에는 먼지가 발생한다. 먼지가 과도하게 많으면 가축 성장이 지연되고, 호흡기 질병 

과 유해 세균의 감염이 높아지므로 혼기시설을 통해 먼지를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. 드林莅


